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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 연구*

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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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Jin-Sook.� (2019).� Attitude� changes� toward� Korean�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ased� on� English� proficienc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4), 53-66. This study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English skills-based international students' attitudes toward Korean have changed after studying 

Korean language over the last one semester. Twenty-eight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ased on 

English skills participated in two questionnaire surveys in March and September 2019,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ed 

that their attitudes toward Korean changed positively, particularly in the interest in learning Korean and favoritism of 

Korean people. In addition, the fear of learning Korean had been weakened over the last six months, which can be a 

good sign in improving Korean proficiency. The degree of exposure to Korean, Korean people and Korean culture, 

including the number of students who had a part-time job increased. When the level of English skills was applied to the 

attitude changes as a variable, the attitudes toward Korean did not change proportionally as per the level of English 

skills. However, it was noticeable that attitudes of the group in the highest level of English skills changed in the most 

positive degree. Looking at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attitudes can change positively after 

taking a Korean language study, which is likely to affect the degree of exposure to Korean, Korean people and Korean 

culture.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may strengthen the belief that the international students who entered into 

the university based on English skills are able to complete their studies in Korea successfully as long as they are learning 

Korean language in th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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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목적과�필요성�

최근 한국의 대학들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학령인구 절벽을 맞이하면서 입학자원을 외국인유학생으로 채우기 위해 유학

생 유치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이현진, 2019). 그 결과 현재 한국에 있는 외국인유학생 수는 14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교육통계, 2018), 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까지 번진 한류 열풍으로 인해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유학생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유학생들이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려면 일정한 한국어능력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성적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

들(박미숙 외, 2014; 박순영, 2015; 주동범 & 김향화, 2013; 안위 & 최영, 2016; 최진숙, 2015, 2016; 최현실, 2018)은 

한국어능력시험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 대부분이 한국어능력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대학으로 입학 지원 자격을 한국어능력 시험 성적뿐 아니라, 영어능력시험

(TOEFL 550, CBT 210, IBT 80, TEPS 550, IELTS 5.5 이상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국가공인영어능력평가 시험성적) 성적

으로도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한국어능력 없이 영어능력으로만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는 유학생들은, 한국어능

력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에 비해 유학생활에 적응하고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최근 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유학생들을 보면서, 교육현장에서는 영어사용

국가가 아닌 한국에서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영

어능력시험성적으로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자신의 유학목적을 달성하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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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입학했다고 해서 이들 외국인 유학생들이 수업매개

(medium of instruction)를 영어로 하는 교과목만을 수강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은 영어능력시험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공 교과과정에 한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고, 따라서 영어능력시험 입학 유학

생들도 한국어수업을 수강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으로 공부하러 온 이상,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이고, 한국어능력은 학업을 위해서도 시간제근로를 위해서도, 나아가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영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이 접한 한국어라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그들의 

유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한국어능력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영어능력입학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 향상 가

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는 그들의 한국어에 대한 언어태도 변화를 조사하려고 한다. 즉,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수

업을 변수로 하여, 한국어 수업 전의 태도와 한국어 수업 후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측정하여 한국어수업으로의 노

출이 그들의 태도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입학할 때 제시한 영어능력시험 

성적이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 변수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어능력 변수와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의 관계 분석은 외국인유학생들이 입학 시 제시하는 영어능력 수준이 한국어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어떤 결과를 가지

고 올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게 되는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결과는 영어능력

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의 한국어환경에서의 적응상황을 보여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어능력 없이 영어능력만을 가지고 

입학했어도 한국어학습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의 잠재력을 판단하게 해줄 것이다. 나아가 언어태도 변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유학생들에게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영어능

력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어능력시험성적으로 입학하는 유학

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아직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운 언어 환

경에 놓인 외국인유학생들이 새로운 언어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는 언어태도연구는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2.�언어태도�변화�연구

2.1.� 정의

2.1.1.� 한국어에�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한국어에 대한 태도’란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어 수업으로의 노출을 통해 한국어와 관련

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든 항목에 대해 보여준 총체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한국어와 관련해서 제시된 항목들에는, 한국

어에 대한 호감, 한국어에 대한 필요 인식, 한국어 사용의 편리성, 한국어학습의 흥미, 한국어 학습의 두려움, 한국인들에 

대한 느낌,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등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태도들은 인식적

(cognitive) 및 감정적(affective) 요소들을 포함하는 ‘다면구조’(multi-layed structure)(Baker, 1993)로서 본 연구에서 측정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태도를 측정할 때 외적인 관점(behavioristic view)과 내적인 관점(mentalic view)이 

있는데(Fasold, 1985), 행동으로 측정해야 하는 외적인 관점(behavioristic view)은 상황에 따라 행동자체가 변하기 쉽고, 따

라서 일관성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언어학에서는 외적인 관점은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인식적(또는 정신적) 및 

감정적(또는 심리적) 요소 등을 포함해서 ‘다면구조’로 나타나는 내적인 관점(mentalic view)을 주의해서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최진숙, 2012). 본 연구에서는, 측정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평점이 높으

면,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고 반대로 태도평점이 낮으면 태도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한

국어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사용 빈도 및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항목들 또한 언어태도 

조사에 포함하고 있다. 노출도가 높으면 한국어성취도가 높을 수 있고, 반대로 노출도가 낮으면 한국어성취도가 낮을 것이

라고 평가한다. 또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 평점을 조사시점이 다른 특정한 상황에서 반복 측정한 결과, 이미 측정된 이전

의 태도평점과 다르면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정의한다.   

2.1.2.� 한국어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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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의 ‘한국어수업’이란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향상 프로그램의 하나인 Y대학교에서 전공과목으로 개설

해 놓은 한국어교과목, ‘한국어 연습과 활용’을 의미한다. 본 교과목에서는 기본적으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

국어 강사의 강의와 함께 한국어로 말하기, 듣기, 읽기 및 쓰기 등 여러 가지 활동이 진행된다. 나아가 ‘한국어수업’에서는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우는 한국어문법과 독해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어교재가 사용되고, 이러한 한국어교재를 

통해 한국어를 이해하는 활동과 이해한 내용을 표현하는 활동은 물론 나아가 과제제출 등 한국어학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

들이 ‘한국어수업’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한국어수업’은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만 수강하게 되어 있

으며, 학습자의 한국어능력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가르치는 강사가 수업내용 및 난이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한국어수업’은 한 학기에 15주 일주일에 3시간씩 진행되었다.

2.2.�언어태도변화�선행연구�

일반적으로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게 되면 그 학습언어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형성된다. 인간이 특정한 사물이나 언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경험은 어떠한 형태로이든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태도 형성은 자연적인 

것이라 볼 수 있다(최진숙, 2012). 그런데 이러한 특정한 언어태도를 통해 학습하는 언어의 성취도 및 언어능력을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언어학습 현장에서 언어태도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최진숙, 2012; Choi, 2005; Gardner, 

1985; Loulidi, 1990). 그리고 이러한 언어태도는 특정한 변수가 투입되었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언어태도 변화 

연구 또한 사회언어학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연구로 보고 있다(Fasold, 1985).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특정한 변수에 

따라 변화된다면, 그리고 그 변수가 조절 가능한 것이라면 사회언어학 연구에서 매우 주목해야할 부분이 되기 때문이다. 먼

저 학습언어에 대해서 가졌던 태도가 학습언어능력 및 학습언어 성취도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언어태도 연

구들(최진숙, 2012; Choi, 2005; Loulidi, 1990; Tremblay, Goldberg & Gardner. 1995)을 살펴보자. 이들 연구들은 언어

학습현장에서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기 전에 언어태도를 조사했는데,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언어를 학습하게 한 후 언어태

도를 다시 조사 분석한 결과, 언어학습 전에 형성되었던 특정한 태도는 학습언어 능력과 학습언어성취도와 매우 밀접한 관

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예를 들어, 히브리어를 배우는 캐나다 학생들의 언어태도를 연구한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는 히브리어에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던 연구대상자들이 히브리어 수업에 노출 된 후 히브리어의 유창

성이 훨씬 높아졌고, 히브리어에 대한 학습 의욕도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 언어학습전에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언어태도는 언어능력 및 언어성취도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제시했다. 이러한 결론은 

영어 학습 현장에서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언어태도를 조사한 최진숙(2002)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영어능력이 낮은 연구대상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에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의욕은 물론, 영어 학습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무엇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영어에 대해 긍정적인 감

정이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와 언어능력이 서로 깊은 관계가 있고, 나아가 학습자의 언

어태도가 언어능력은 물론 학습자의 언어성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언어태도와 언어능력이라는 두 변수가 서로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반대로 특정한 언어의 능력 또한 언어태

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준다. 최근에 진행된 최진숙(2017)의 연구는 한국어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

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동안 영어수업에 노출시킨 후 그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변화를 조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영어에 대

한 전체적인 태도변화분석에서 학기 초 측정한 태도평점에 비해 학기 말에 측정한 태도평점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능력과 언어태도가 명확하

게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했다. 즉,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그들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정확

히 다르게 나타났는데, 한국어능력이 높은 연구대상자일수록 영어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한국어능력

이 낮은 연구대상자들은 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언어태도변화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어

능력이 영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 영어로의 노출을 높이면 영어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정한 기간 동안 학습언어로의 노출이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나아가 어떻게 변화시키

는지 학습현장에서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학습언어로의 노출도

를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위에서 이미 언급되었듯이,  Tremblay, Goldberg & 

Gardner(1995)의 연구는 히브리어라는 특정한 언어로의 노출이 히브리어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하고 히브리어 

능력도 향상시켰다고 보고 있다. 나아가 Knuver & Brandsma(1993)의 연구 또한 학습언어로의 노출이 매우 중요한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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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Knuver & Brandsma(1993)는 영어를 사용하는 212명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네덜란드

어 수업을 듣게 한 후, 네덜란드어 학업성취도와 언어태도와의 관계를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그 결과, 네덜란드

어 수업을 시작할 때 네덜란드어에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던 학생들이 2년 후 태도를 다시 측정했을 때 네덜란드어 학습

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는 물론, 이 학생들의 언어성취도가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자들은 언어태도를 

알고 있으면 학습하는 언어의 성취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성취도를 높이려면 언어태도 변화를 측정하여 언

어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학습현장에서의 언어태도변화 측정은 보다 효과적인 

언어학습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의미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연구는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학습언어로의 노출이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더 나아가, 언어를 학습할 때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학습언어에 대한 두려움 또한 일정 기간 동안 학습 언어에 노출

되면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본 연구의 수행에 매우 중요하다. 학습언어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연구들(오희정 & 

이은희, 2011; 최진숙, 2015; Gardner, Day & MacIntyre, 1992)중에 먼저 최진숙(201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자. 최진숙

(2015)은 영어강의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84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영어강의 및 영어 학습에 노

출 시킨 후 영어에 대한 두려움 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기 초에 나타났던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이 학기 후

에 현저하게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는 영어 학습 한 학기 후 영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가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에서는 오히려 더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려움 증가와 관련하여, 언

어학습 현장에서 다른 학습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언어능력이 낮을 경우, 학습활동에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고 따라서 학

습결과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언어학습에 보다 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고 이 연구는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이 

연구는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 영어강의를 통해 영어 학습을 강화시키고,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영어강의를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슷한 언어능력 수준을 가진 학습자들이 하나

의 언어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따라서 비슷한 한국어능력 수준을 가진 외국인유학생들이 같

은 한국어수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가능해진다.   

위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Gardner, Day & MacIntyre(1992)의 연구 결과 또한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일

정기간 언어학습으로의 노출의 양을 높여주면, 그 두려움은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Gardner, Day & 

MacIntyre(1992)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언어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던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통제가 가능한 언어학

습 현장에서 학습언어를 직접 접촉하게 하고 직접 사용하도록 하면서 일정기간 학습언어에 노출이 된 후 두려움의 정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언어 태도 변화를 측정할 때,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변화 또한 반드시 확인

해야할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언어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언어성취도에도 깊

은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Gardner, 1985). 즉, 학습현장에서 학습자의 언어성취도를 높이려면 학습자가 가지게 되는 언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위에서 발표된 많은 언어태도 변화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학습하는 언어의 노출의 양을 늘리면 긍정적

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Loulidi, 1990), 이러한 노출의 양은 언어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언어능력에 매우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0).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과 함께 반드시 노출의 양에 따라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긴다고 보

기 어렵다는 논문 결과들도 있다. 즉, 언어태도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노출의 양(quantity)보다 노출의 질(quality)이 중요

하고(Gardner, 1985), 단기간의 노출의 양은 언어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지만, 장기간의 노출은 중립적인 태도

로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Choi, 2005)도 있다. 먼저 한국의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0년 동안 언어태도 연구를 진행

한 연구결과들(최진숙, 2011; Choi, 2005)을 보면, 처음 조사(1997년)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긍정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조사(2004년)에서는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나

아가, 중요한 발견은 세 번째 조사(2011년)에서는 그들의 영어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채, 언어태도가 중립적으

로 변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단기적으로 영어 학습에 노출되었을 때는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지

만, 장기적으로 노출되면 학습언어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나아가 더 장기적으로 노출이 될 경우, 학습언

어에 대해 특정한 태도가 형성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언어태도 중립의 가능성은 학습언어와 

학습언어로의 노출도와의 관계 연구에 보다 더 객관성이고 신뢰도 높은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밝혀내야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언어를 학습하는 현장에서 언어성취도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언어태도 형성은 언어학습 현장에서 노출의 양보다는 학습자들이 언어학습과 관련해서 겪는 경험이 더욱 중요하

다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영어를 배우는 일본학생들의 언어태도 변화를 연구한 Stagich(1998)는 학습언어에 대한 태

도를 변화시키려면 학습하는 양보다는 학습의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이 연구자는 언어학습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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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수업에서 학습의 질을 강화하려면 학습자들을 문화적 활동에 참여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학습언어와 관련된 문

화체험은 학습자들의 언어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언어태도로 변화시키는 요인

은 교수자의 역할(Mantle-Bromley, 1995) 및 교수법(박상옥, 2009)이라고 지적하는 연구결과들도 목표언어에 노출된 환경

에서 언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선행연구들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일정 기

간 동안 한국어 학습에 노출되어 있던 연구대상자들의 언어태도 변화를 측정하고, 나아가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도 한국

어 학습에 노출 된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사 분석할 것이다. 

3.�연구방법

3.1.� 연구대상자

본 연구를 위해 Y대에 영어성적으로 입학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8명(남학생 21명, 여학생 7명)이 두 번의 설문지조

사에 참여했다. 연구대상자 모두 현재 비즈니스를 전공하는 2학년 학생들이며 입학했던 2018년 1학기부터 전공과목에 포

함되어 있는 한국어수업을 수강해왔다. 본 연구기간 중인 2019년 1학기에는 한국어 수업인 ‘한국어 연습과 활용’ 과목을 

이수했다. 본 교과목을 이수한 연구대상자들 28명의 평균 점수는 78.32(100점 만점)로 집계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은 대학을 입학 할 때 국제 영어능력 시험인 IELTS(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의 성적을 제

시했으며, 모두 입학자격성적인 5.5(9.0점 만점)이상의 영어능력을 소지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이 입학 시 제시한 영어능력 

성적에 따른 언어태도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IELTS 성적에 따라 28명의 연구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

누었다. 이들은 각각 집단 E1(14명, IELTS 5.5): 집단 E2(9명, IELTs 6.0): 집단 E3(5명, IELTS 6.5)다.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한국에서 거주한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기숙사 및 학교 근처에서 거주하고 있다.   

3.2.� 설문조사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양적 조사지인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지 전체 

구조 및 내용은 최진숙(2017)의 연구와 기존의 선행연구들에 대한 리뷰(review)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연구대상자들은 영

어성적으로 입학했어도 그들의 모국어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설문지 항목을 영어로 이해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한

국어 또한 한국에 거주한 지 1년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설

문지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표기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문지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지의 질문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는지 외국인유학생들의 이해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

다. 따라서 한국에 거주한지 1년 반 되는 국적이 다른 외국인유학생들(인도네시아 3명, 베트남 2명)을 대상으로 실제 설문

지 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시험조사(pilot test)가 이루어졌다.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유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내용은 수정하고 보다 정확한 답을 얻어내기 위한 질문 순서 등을 변경한 후, 실제 설문지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지가 

만들어졌다. 또한 외국인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조사이기 때문에 연구조사 절차과정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

는 것이 중요했다. 따라서 연구자가 직접 설문지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대상자들이 설문지의 모든 질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질문을 한국어 및 영어로 해석해주었다. 더불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 28명 모두에게 한명씩 설문지 조사

의 목적과 본 설문지결과는 본 연구 외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인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학기 초인 2019년 3월에 첫 번째 설문지 조사가 진행되었고, 두 번째 설문지조사는 한학

기가 지난 2019년 9월에 첫 번째 설문지 조사에 참여했던 연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같은 설문지 조사가 이루어졌다. 설문

지 내용은 부록 1에 첨부하였다.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한국어에� 대한�태도변화�

먼저 지난 6개월 동안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3월과 9월에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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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지조사 결과를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한국어,�한국인�및�한국문화에�대한�태도변화(N=28)� �

항목 3월 9월

한국어 대한 느낌 3.54 3.75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필요성  4.32 4.37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4.25 4.58

한국어 사용의 편안함 3.74 3.76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2.37 2.04

한국인에 대한 느낌 4.06 4.14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4.03 3.94

(매우 긍정적 5, 매우 부정적 1)  

먼저 위의 표 1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태도 평점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의 미

래에 대한 필요성’ 및 ‘한국어 사용의 편안함’은 각각 0.05와 0.02 포인트로 소폭 상승한 반면, ‘한국어에 대한 느낌’ 및 

‘한국인에 대한 느낌은, 각각 0.21과 0.11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어학습에 대

한 관심’에 대한 항목의 평점은 상승 폭이 0.33(4.25 vs 4.58) 포인트로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

했다. 그러나 위의 표 2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의 변화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 항목은 두 설문지 조사

의 결과에서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이 큰 폭으로 상승한 만큼 정확히 같은 폭으로 0.33 포인트 감소했다. 이렇게 큰 폭

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한 학기의 한국어수업을 마치면서 연구대상자들의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낮아졌다는 것

을 암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수업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에 대한 언어태도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월의 조사에서 나타난 태도 평점 4.03에 비해, 6월의 조사에서 측정된 태도평

점은 3.94로 0.09포인트 낮아진 태도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위의 표 1의 결과들을 분석해 보면, 한 학기동안 한국어수업에 노출된 후 한국어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습 현장에서 특정한 언어로의 노출이 되면 특정한 언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

적으로 변화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Gardner, 1985; Loulidi, 1990; Miller, 2000)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6개월은 언어학습에서 단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의 학습언어로의 노출은 일단 긍정적인 태도로 바꿀 수 있다

는 연구결과(Choi, 2005)와도 본 연구의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표언어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언어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최진숙, 2011)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

구결과는 언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학습하는 언어로의 노출이 높아질수록 두려움도 낮아진다는 위의 선행연구들(오희정 

& 이은희, 2011; 최진숙, 2012; Gardner, Day & MacIntyre, 1992)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위의 표 2의 결과가 설명하

고 있듯이,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항목보다 처음부터 매우 낮은 평점(2.37)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상대적으로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해서 더욱 낮은 평점(2.04)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처럼 다른 항목에 비해서 태도 평점

이 낮은 것은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높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은 한 학기동안의 한국어수업이 향상시키지 못했다. 이처럼 한국문화에 

대한 태도 평점이 향상되지 않고 더 낮아진 이유는 한국어수업 내용과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즉, 현재 

한국어 수업을 하는 교육현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skills)적인 부분, 즉,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등 

한국어라는 언어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언어능력향상을 명확히 확인하고 제시할 수 있는 있는 한

국어능력시험인 토픽(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따라서 수업현장에서 한정된 시

간 내에 한국문화를 같이 병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언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표언어 문화에 노출시키고 

학습자가 목표 언어의 문화와 접촉하는 것이 언어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강조한 연구결과들

(Mantle-Bromley, 1995; Statich, 1998)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에 대

한 태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어 수업에 문화 활동을 포함시키고 학습자들이 직접 한국어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문

화관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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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한국어,�한국인,�한국문화로의�노출도� 변화

 다음은 학습언어 능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가 한 학기 동안 한국어수업 

후에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2에 제시되었다. 

표� 2.�한국어,�한국인�및�한국문화로의�노출도�변화(N=28)

항목 3월 9월

한국어 사용 빈도 4.08 4.33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    3.39 3.85

한국문화(영화, 음악, 음식 등)와의 접촉빈도 3.88 4.16

(매우 자주: 5, 전혀: 1)

위의 표 2를 보면, 놀랍게도 모든 항목에서 노출도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사용빈도’는 4.08에서 4.33으로 

0.25 포인트 높아졌으며,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는 3.39에서 3.85로 무려 0,46포인트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한 학

기 동안의 한국어수업이 한국어능력 향상으로 유도했고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은 보다 한국어를 자주 사용하였고 한국인과의 

대화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위의 표 2에서 지난 한 학기 동안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에 대한 태도평점이 오히

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2에서의 ‘한국문화와의 접촉’ 빈도는 3.88에서 4.16으로 0.28 포인트 높아졌다. 이와 같

은 결과는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과는 별개로 한국문화와의 접촉은 보다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태도와 

접촉빈도는 각각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의 표 2에 나타난 노출도 변화와 관련하여 논의할 수 있는 것은, ‘한국어사용빈도’ 및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

의 평점 상승의 변화는 연구대상자들의 시간제근로(part-time job)와 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아래 표 3를 보면, 시

간제 근로를 하는 연구대상자들이 지난 6개월 동안 22%늘어났고, 평균근로시간도 일주일에 2시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

다. 즉, 시간제근로를 하는 동안 한국인과의 접촉과 한국어 사용이 빈번해졌다. 따라서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로의 노출

도 향상은 연구대상자들이 시간제근로에 더 많이 참여했고 시간제근로 시간도 더 늘어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표� 3.�시간제근로�여부�및�평균�근로시간�변화

항목 3월 9월

시간제 근로 여부 71%(20명) 93%(26명) 

평균근로시간  16.5시간/일주일 93%(26명)  

그리고 위의 낮아진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평점(4.03->3.94)과 늘어난 ‘한국문화의 접촉빈도’ 평점(3.88->4.16)이 함

께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한국어 수업 및 시간제근로로 인한 접촉을 통해 한국어사용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큰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Gardner(1985)에 따르면, 특정한 언어에 대한 접촉도가 

높아지면 이에 호감도 높아지고, 그 문화에 대한 호감도 높아진다. 그의 주장을 본 연구에서 보면, 연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어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된 영어문화에 대한 태도가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으로 아직 대체되지 않았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4.3.� 영어능력별� 한국어에�대한� 태도� 변화�

이제 위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와 한국어로의 노출도가 대학 입학 시 연구대상자들이 가졌던 영어능력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분석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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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입학�시�영어능력별�한국어에�대한�태도변화� (N=28)

그룹 
A B C D E F

G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E1 3.63 4.01 4.33 4.11 4.34 4.29 3.89 3.86 4.00 4.13 3.67 3.51 +0.05

E2 3.51 3.25 4.12 4.08 4.41 4.48 3.84 3.89 4.03 4.08 4.42 3.80 -0.30

E3 3.48 3.98 4.51 4.92 4.01 4.98 3.50 3.52 4.15 4.21 4.00 4.50 +2.46

(매우 긍정적 5, 매우 부정적 1)

E1: IELTS 5.5,  E2: IELTS 6.0,   E3: IELTS 6.5,  A: 한국어에 대한 느낌, 

B: 한국어의 미래에 대한 필요성, C: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D: 한국어사용의 편리함, 

E: 한국인에 대한 느낌, F: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 G: 전체항목 평점차이 

위의 표 4는 3월과 9월에 조사한 각 항목의 태도평점 결과들을 영어능력에 따라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먼저 입학 시 

영어능력별 태도변화의 전체평점을 보면, 세 그룹 중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E1 그룹이 0.05포인트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

면, 영어능력이 중간에 속하는 E2그룹은 전체항목 태도 평점에서 오히려 0.30 포인트 감소했다. 그리고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그룹의 전체 항목 평점은 무려 2.46포인트가 향상됨으로써 지난 한 학기 동안의 한국어 수업으로 가장 큰 긍정적

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E3그룹은 모든 항목들, ‘한국어에 대한 느낌’(3.48->3.98), ‘한국어의 미래에 대

한 필요성’(4.51->4..92),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4.01->4.98), ‘한국어사용의 편리함’(3.50->3.52), ‘한국인에 대한 느

낌’(4.15->4.21),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4.00->4.50)에서 긍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인 것이다. 특히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

심’의 태도변화 평점은 0.97포인트나 상승하여 모든 그룹의 모든 항목들 중에서 가장 큰 폭의 태도변화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어능력성적이 높은 유학생들이 한국어수업에 노출되면 한국어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고, 따라서 입학 시 영어능력이 낮았던 유학생들보다 한국어능력도 빨리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해 볼 수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표 5의 결과를 가지고 입학 시 유학생들이 가졌던 영어능력이 언어태도변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다. 이미 언급되었듯이, 세 그룹 중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E1그룹 긍정적인 태도변화

(+0.05)를 보였지만, 중간정도의 영어능력을 가지고 있는 E2그룹이 전체항목 언어태도변화 평점에서 부정적인 차이(-0.30)

를 보였기 때문이다.  

영어능력별 언어태도에 대해 보다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 각 항목별로 분석해 보면, '한국어에 대한 느낌‘은 3월 태도조

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이 낮은 학생들일수록 언어태도 평점이 높았다(3.63-3.51-3.48). 그러나 9월에는 영어능력이 제일 

높은 E3그룹(+0.50)과 제일 낮은 E1그룹(+0.38)에서만 언어태도가 향상되었고, E2그룹(-0.26)은 향상되지 못했다. 즉, 처

음에 가졌던 영어능력 변수는 6개월 후에는 영어능력별로 태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어능력에 따라 태도가 변화했

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이미 논의된,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 그룹이 가장 큰 긍정적인 변화(+2.46)를 

보였고 다음이 중간 영어능력 그룹이 아닌(-0.30) 가장 영어능력이 낮은 그룹이 긍정적인 변화(+0.05)를 보여준 전체 항목 

평점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어학습에 대한 관심‘ 항목을 보면, 9월 태도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별 태도 평

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4.29-4.48-4.98). 나아가 이 항목의 태도평점 변화 차이도 정확히 영어능력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즉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인 E1그룹은 -0.05포인트 차이를 보여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은 반면, 상대적

으로 E1그룹보다 영어능력이 높은 E2그룹은 +0.07포인트, 가장 영어능력이 높은 E3그룹은 무력 +0.97포인트 상승했다. 이

러한 결과는 영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한국어학습에 대해 관심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인에 대한 느낌’(E:4.00-4.03-4.15) 3월 조사 및 ‘한국문화에 대한 느낌’(F: 3.51-3.80-4.50) 9월 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

력에 따라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위의 표 5.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국 위의 표 5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대

상자들이 대학 입학 시 제시한 영어능력이 한국어로의 노출 후 태도변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기는 어렵지만,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에 대한 태도 변화는 분명 영어능력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본 연구는 제안하고 있다.

다음은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6개월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룹별 분석한 결과를 아래 그래프 1.에서 확

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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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영어능력별�한국어학습에�대한�두려움�변화� (N=28)� (5: 매우두려움, 1: 전혀) 

위 그래프 1을 보면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E1그룹에서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2.78에서 2.29로 0.49포인트로 낮아졌

고, 영어능력이 중간인 E2그룹은 3.01에서 1.80으로 1.20포인트나 떨어졌다. 이처럼 E2그룹은 3월 조사에서 세 그룹 중 두려움이 

가장 높았는데, 9월 조사에서 가장 많이 두려움이 낮아진 것이다. 그러나 의외의 결과는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그룹에서 나타

났다. 이 그룹은 3월 태도조사에서 세 그룹 중 가장 낮은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1.32)을 보여 주었는데, 9월 태도조사에서 오

히려 2.02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여전히 E1그룹(2.29)보다는 낮은 두려움 평점이지만, 3월 조사에서 보여준 매우 낮은 두려움은 

6개월 후 반등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학습에서 ‘두려움’이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Gardner, Day & 

MacIntyre, 1992; 최진숙, 2012)에 따르면, E1과 E2그룹은 앞으로 한국어능력 향상의 가능성이 높아진 반면, E3그룹은 더 높

아진 두려움으로 한국어능력 향상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E3그룹이 3월 태도조사에

서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다른 그룹들(E1, E2)보다 가장 낮은 언어학습의 두려움을 보여준 것은 상대적으로 영어능력이 낮

은 그룹보다 한국어학습에 가장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3그룹에서 6개월 후 한국어 학습에 

대한 두려움이 더 높아진 것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제시할 수 없다. 위의 그래프 1에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영

어능력이 높은 연구대상자들이 상대적으로 영어능력이 낮은 연구대상자들과 비교해서 언어학습 후 두려움을 더 많이 낮출 수 있

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수준의 영어능력을 갖추기만 한

다면, 한국어수업을 통해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낮출 수 있다고 본다.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이어 연구대상자들이 입학할 때 제출한 영어능력에 따라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한국어,�한국인�및�한국문화로의�노출도(N=28)

그룹 
A B C

G
3월 9월 3월 9월 3월 9월

E1 3.80 4.63 3.66 3.75 3.10 3.88 +0.05

E2 3.94 3.98 3.00 3.80 4.51 4.11 +0.44

E3 4.51 4.39 3.50 4.01 4.50 4.98 +0.87

(매우 자주: 5, 전혀: 1)

E1: IELTS 5.5,  E2: IELTS 6.0,   E3: IELTS 6.5,  A: 한국어 사용 빈도, 

B: 한국인들과의 접촉빈도, C: 한국문화(영화, 음악, 음식 등)와의 접촉빈도, 

G: 전체항목 평점차이

위의 표 5에서 제시한 3월과 9월에 진행된 두 설문지 조사에 의한 노출도 변화를 보면, 세 그룹 모두에서 3월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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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노출도가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E1그룹에서 가장 큰 노

출도 향상(1.70)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E3그룹이 0.87포인트 상승, 마지막으로 E2그룹이 0.44포인트 태도평점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 변화의 폭은 일정기간 한국어수업 후 영어능력에 따라 비례

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결론내기는 어렵지만, 입학 시 영어능력이 가장 낮았던 그룹이 가장 큰 노출의 변화를 가졌다는 것

은 중요한 결과이다. 입학 시 영어능력은 입학 조건보다 크게 높지 않아도 한국어수업으로 인해 노출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위의 표 6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전체적으로 노출도 변화의 가장 큰 폭은 

E1그룹에서 나타났지만, ‘한국어 사용빈도’는 3월 조사에서 정확히 영어능력별 노출도가 높았다는 것이다(3.80-3.94-4.51). 

즉, 한 학기 수업 전에는 영어능력이 높은 학생일수록 한국어를 보다 자주 사용했는데, 한 학기 후에는 영어능력이 낮은 

E1그룹에서 한국어사용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E1그룹에서 한국어능력 향상도 가장 큰 폭으로 반등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위의 표 5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항목은 ‘한국인들과 접촉빈도’이다. 이 항목은 3월 조사에서 영어능력에 따라 

노출도가 움직이지 않았다(3.66-3.00-3.50). 그러나 9월 조사결과, 영어능력이 높은 E3그룹에 가장 높은 노출도가 측정되

었고, 영어능력이 낮은 E1그룹에서 가장 낮은 노출도가 나타났다(3.75-3.80-4.01). 즉, 세 그룹 모두 지난 6개월 동안 ‘한

국인들과의 접촉 빈도’가 증가했고, 영어능력에 따라 이러한 한국인들과 접촉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정확히 영어능력이 

높은 그룹일수록 한국인과 접촉하는 빈도가 높았다. 나아가서, ‘한국문화와의 접촉빈도’ 또한 9월 조사결과를 보면 영어능

력별 접촉빈도가 정확히 비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88-4.11-4.50). 이러한 결과들은 영어능력별 노출도 변화 폭

은 일정하지 않았지만, 영어능력이 높을수록 한국어, 한국인, 한국문화로의 노출도가 높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 표 6이 제시해주는 것은, 영어능력별 전체항목들 중, 두 항목(E3그룹의 ‘한국어사용빈

도’(4.51->4.39)와 E2그룹의 ‘한국문화와의 접촉빈도’(4.51->4.11))을 제외한 세 그룹의 모든 항목 평점이 6개월 후 증가했

다는 것이다. 즉, 영어능력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의 언어학습은 학습언어와 관련된 학습언어사용자 및 학습언어 문화로의 

노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해보였다. 또한 언어를 학습하는 환경에서 학습언어로의 노출도는 학습언어능력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는데(Miller, 2000), 영어능력성적을 갖춘 모든 연구 참여자들은 새로운 언어인 한국어학습에 노출되면, 

한국어 사용빈도가 높아지고 한국인 및 한국문화와의 접촉도 향상은 물론 한국어능력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

해졌다.   

5.�요약�및�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대학에 영어능력성적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의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한국어수업에 6개월 동

안 노출 된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의 언어태도조사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에 

대한 태도평점은 지난 6개월 동안 전체적으로 향상되었다. 특히 한국어 학습에 대한 관심과 한국인에 대한 관심은 다른 모

든 항목들의 평점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어능력 향상과 깊은 관계가 있는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은 3월 언어태도 조사결과에 비해 9월 언어태도조사 결과에서 많이 낮아졌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나아가 9월 언어태

도조사에 나타난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에 대한 노출도 또한 지난 3월 조사에 나타난 결과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높

아졌다. 이와 같은 노출도 향상은 한국인과의 접촉이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시간제 근로를 하는 연구대상자들이 늘어났고 

시간제 근로시간이 6개월 전에 비해 증가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언어태도 변화 조사와 함께 연구대상자

들이 입학할 때 제시한 영어능력시험 성적에 따라 이러한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한국어에 대한 태도변화는 영어능력 중간그룹에서 영어능력이 가장 낮은 그룹보다 부정적인 태도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입

학 시 제출한 영어능력은 언어태도 변화의 폭과 같이 움직인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그

룹이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며 변화 폭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나아가 한국어학

습에 대한 두려움은 영어능력이 중간인 그룹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되었으며, 한국어,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은 세 

그룹 모두 향상되었지만,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서 노출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종합해보면, 한 학기 동안 한국어수업으로의 노출이 한국어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

켰다고 조심스럽게 결론내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정의한대로 한국어에 대한 태도평점이 높을수록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본다면, 연구대상자들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업으로 인해 

한국어의 사용 빈도는 물론 한국인 및 한국문화로의 노출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결론도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러한 긍정

적인 태도 변화와 노출도 향상은 위의 많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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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어능력 없이 영어능력만을 가지고 입학했어도 한국어학습을 

통한 한국어능력 향상의 잠재력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영어능력으로 입학한 외국인유학생들이 한국어수업에 

지속해서 노출된다면, 한국어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로 한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

한 입학 시 영어능력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일정수준을 갖추었다면 한국어수업을 통한 언어태도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영어능력이 가장 높은 그룹에서 전체적인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어학습에 대한 두려움 및 한국어로의 노출도 변화는 영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룹에서 나타났기 때문

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중요한 결과는, 영어능력으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이 일정기간의 한국어수업을 받은 후 

한국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이러한 태도변화는 영어로 입학한 유학생들이 한국어능력을 향상시

켜 한국어환경에 적응하고 한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론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본 연구에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한국거주 우즈베키스탄 유학생들이

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그룹의 연구결과를 다른 국가그룹에게 적용하는 것은 보다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들 수가 28명으로 모집단이 크지 않고, 나아가 영어능력별 세 그룹으로 집단을 나누었을 때, E3그룹의 연구대상

자는 5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객관성이나 타당성에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연구기간동안 

연구자의 수업에 참여했을 뿐 아니라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연구자에 의한 관찰(observation)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본 연

구결과와 관찰조사 결과의 일관성(consistency)을 확보할 수 있었고, 한국어에 대한 태도 변화 또한 연구대상자들과 직접적

인 대화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제 본 연구결과가 신뢰성을 가진다면, 아래와 같은 제안

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어능력으로 입학하는 외국인유학생들도 이미 많은 연구결과들(박미숙 외, 2014; 박순영, 

2015; 주동범 & 김향화, 2013; 안위 & 최영, 2016; 최진숙, 2015; 최현실, 2018)이 보고 했듯이 한국어능력부족으로 많

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대학에 영어로 입학하는 유학생들 또한 한국어로 입학하는 유학생들처럼 처음에는 한국어 부

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한국어환경에 보다 많은 노출

을 시도한다면 한국에서의 학업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학령인구 절벽으로 입학자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대학들은 영어능력 기반 외국인유학생들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대학은 한국어 프

로그램을 보다 강화하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수법등을 도입하여 영어능력 기반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을 적극적으로 향상시

키고, 대학 입학 후 불편함 없이 학업으로의 적응을 유도하기 위해 영어환경 인프라(행정시설 및 영어를 사용하는 행정인

력 등)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연구는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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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언어 태도 설문지 

Part I.

a. Name in Full(이름):                  

b. Female(여자):(   )/Male(남자):(   )

c. Your country (어느 나라에서 왔나요?):                      

d. What year are you in?(몇 학년인가요?)

e. How long you been in Korea?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되었나요?) :    년   개월

f. University admission language base (어떤 언어로 입학했나요?): 

  English(   )   Korean(    )      

g. Your English Proficiency(영어능력):(IELTS:   점. TOFEL:    점)              

h. Last semester’s GPA(grade point average)(지난학기 학점):     /4.5

i. Part-time job(시간제 근로를 하나요?): Yes/No.  

    -If yes, how many hours a week?(일한다면 일주일에 몇 시간 일을 하는지요?):  

     (           ) hours(시간)/ per week(일주일)  

Part II.   

1. how often do you speak Korean? (얼마나 자주 한국어를 사용하는지요?)

    Very often(   ) often(    )  sometimes(    )   rarely(      )  never(      )

     매우자주       자주         보통            드물게        전혀 사용하지 않음

2. How often do you have contact with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요?)

    Very often(   ) often(    )  sometimes(     )   rarely(      )  never(    )

      매우자주       자주        보통              드물게        전혀 만나지 않음

3. How often do you have contact with Korean culture(movies, music, food, etc.,.)? 

  (영화, 음악, 음식 등 한국문화와  얼마나 자주 접하는지요?)

    Very often(   ) often(    )  sometimes(     )   rarely(      )  never(    )

      매우자주      자주         보통             드물게       전혀 접촉하지 않음

Part III.

4. How do you feel about Korean? (한국어 대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나요?)

      Extremely good  __: __ :__ :__ :__  Extremely bad

      (매우 좋음)      5   4   3   2  1  (매우 나쁨)

5. How useful is Korean to your future?(한국어가 미래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Extremely useful  __: __ :__ :__ :__  Not at all

        (매우 필요함)    5   4  3   2  1   (전혀 필요하지 않음)

6. How much are you interested in learning Korean?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나요?)   

     Very much      __: __ :__ :__ :__  Not at all

      (매우 재미있음) 5   4   3  2  1  (전혀 재미없음)

7. How convenient(comfortable) is Korean to you? 

  (한국어를 사용할 때 얼마나 편한가요?) 

      Extremely convenient  __: __ :__ :__ :__  Not at all

      (매우 편함)            5   4  3   2  1  (전혀 편하지 않음)

8. How strongly are you afraid of leaning Korean? 

   (한국어를 배울 때 얼마나 두려움(걱정)이 있나요?)             

       Extremely     __: __ :__ :__ :__  Not at all

     (매우 두려움)    5  4   3   2  1  (전혀 두렵지 않음)                  

9. How do you feel about Korean people? (한국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느끼나요?)

      Extremely good  __: __ :__ :__ :__  Extremely bad

       (매우 좋음)     5   4   3   2  1  (매우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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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How much do you like Korean culture (e.g. food, movies, fashion, music)?  
   (한국문화 (예, 음식, 영화, 패션, 음악 등)를 얼마나 좋아하나요?)     

     Very much      __: __ :__ :__ :__  Not at all

      (매우 좋아함)    5   4  3   2  1   (매우 싫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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